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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 사업을 서두름
구원 사업의 각 다섯 분야에 관련하여 다음 질문들을 깊이 생각해 본다.

•	하나님의 사업 중 이 분야에 들이는 여러분의 노력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축복으로 가깝게 데리고 갈 수 있는가?

•	주님의 구원 사업의 이 분야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	현재 가진 교회 부름에 관계없이,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 사업의 이 분야에 기여할 수 있을까?

회원 선교 사업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엘 앤더슨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영감을 주시어 더 

많은 선교사가 봉사하게 됨에 따라 그분은 또한 

선교사들을 받아들일 더 선하고 정직한 사람들의 

생각을 깨우고 마음을 열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들을 알거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가족 중에도 있고 이웃에도 삽니다. 

길에서 여러분을 스쳐 지나가거나 학교에서 여러분 옆자리에 

앉거나 온라인에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전개되는 기적 가운데에서 여러분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외투에 명찰을 단 전임 선교사가 아니라면,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명찰을 하나 새겨 넣을 시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고린도후서 3:3] . . . 

우리 모두에게는 이 기적에 이바지할 것들이 있습니다.”(“그것은 

기적입니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78쪽)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밸라드 장로는 이렇게 선언했다.

“여러분과 저는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완전한 

활동 회원이 되어 복음이 주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은 여러분과 제게 교회에 

대한 주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 그분과 

협력자가 되어야 하는 우리의 책임을 다음과 

같이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힝클리 회장님께서 위성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모든 선교사와 스테이크 선교사들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감독과 모든 감독 보좌와 모든 와드 평의회 

회원들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 .’(‘양을 찾고 먹이라’,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121쪽) 모든 회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회원들이 열쇠입니다”, 리아호나, 2000년 

9월호, 14쪽)

저활동 회원들의 활동 촉진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도움이 필요한 동료들을 위로하며, 친구들에게 침례를 

권하고, 이웃에 사는 연로한 분들의 뜰을 청소하는 일을 돕고, 

저활동 회원들을 식사에 초대하고, 이웃이 자신의 가족 역사 

사업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저활동 회원들과 

타종교인들을 초대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접할 수 있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게 할 자연스럽고도 즐거운 

방법이다. 사람들과 함께 우리 삶에서 즐거운 시간과 성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교리와 성약 138:56)”(“구원 사업을 서두릅시다”, 

리아호나, 2013년 10월호, 30쪽)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

십이사도 정원회의 쿠엔틴 엘 쿡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교회 지도자들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엘리야의 

영을 체험하며, 자신의 조상을 찾고 또 그분들을 

위해 성전 의식을 받도록 기술을 활용하는 일에 

앞장서라는 분명한 부름을 발표했습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구원 사업을 서두르면서 

어려운 일의 상당 부분은 앞으로 여러분 

젊은이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뿌리와 가지”,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46쪽)

복음을 가르침

“복음을 가르치는 책임은 교사로서 정식으로 부름받은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여러분은 복음을 가르쳐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여러분은 부모, 자녀, 남편과 아내, 형제와 자매, 교회의 

지도자, 공과 교사, 가정 복음 교사, 방문 교사, 직장 동료, 이웃, 

또는 친구로서 가르칠 기회를 갖게 된다. 때때로 여러분은 말씀과 

간증을 통해 공식적이고 직접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항상 모범으로 가르쳐야 한다.”(교사, 가장 위대한 부름: 

복음 교육을 위한 참고 지도서[1999], 3~4쪽)


